
의료기술발달로심뇌혈관질환사망률은감소하지만, 고

령화사회로심뇌혈관질환유병률은증가하고있다. 게다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복합적으로가진 노인환자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고있다. 만약 갑자기 중증의 심장병

또는뇌졸중등을앓게 된다면, 환자는사회활동에 심각한

장애를겪으며 삶의 질이 감소할 뿐아니라, 국가도사회

경제적으로막대한손실을입는악순환이발생한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예방

가능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7년

5월부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돼시행중이다.

이법의목적은국가가심뇌혈관질환의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인한개인적고통과피해및사회적부담

을줄이고국민건강증진에이바지하기위함이다.이같은본

연의목표성취를위해서는극복해야할문제점이많기때문

에환자, 의료진, 보건정책당국등여러분야전문가들의적

극적이고효율적인협조가필요하다.

건강한국민은국가100년대계이므로, 국민건강증진의

핵심인 일반인들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필요성을 인지하

고적극적인동기부여로 내몸은내가지킨다는목표를가

져야한다. 보건정책당국은올바른국가심뇌혈관정책을수

립하고 집행해야 하며, 의료진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예방진료가 건강한심뇌혈관지키기 의핵심임을명심해야

한다.

삶의 현장에서 효율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실천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에서는 메디

칼업저버와공동기획으로한국의심뇌혈관역학통계의현주

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최신관리, 건강한 식생

활습관, 이차예방에중요한심장재활을연재할예정이다.

최선의 심뇌혈관질환관리법은 예방이다. 아무쪼록 강호

제현들께서본공동기획시리즈를잘활용해국민심뇌혈관

건강지키는데도움이되시기를바란다.

심뇌혈관질환, 최선의관리법은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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